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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vs '오락'  롯데 4인방 형사처벌 받을까?  

등록 2026.05.06 16:38:40

[수원=뉴시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김세민(왼쪽부터), 고승민, 나승엽이 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KT 위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 2026.05.05.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 도박 의혹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 중 3

명이 복귀전을 치른 가운데 이들에 대한 경찰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도박 혐의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고승민·김동혁·김세민·나승엽)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2월19일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른 것으로, 고발장에는 해당 선수들이 같은 달 대만 스프

링캠프 때 현지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상 경찰은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일단 수사에 착수한 뒤 범죄 성립 요건을 따진다. 이후 무혐의가 명백할 때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현재 경찰은 수개월째 이들에 대한 혐의 유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이들의 사행성 게임장 출입을 '도박 행위로 볼지, 오락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

고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다른 프로 야구단 선수에 대한 유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적 형사 처벌에 처해지진 않은 전례를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해당 4명은 KBO 상벌위원회에 부쳐져 '품위손상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총 3차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김동혁은 50경기 출장 정지, 1차례 방문이 확인된 고승민·김세민·나승

엽은 3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다.

김동혁을 제외한 3명의 선수는 전날인 어린이날 KT위즈와 치러진 1군 경기에 출전하며 복귀를 알렸다.

이들은 경기 복귀 전 기자회견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반성의 태도

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김동혁. (사진= 롯데 자이언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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